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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문이다. 연구는 참여한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감능력의 폭과 지수가 높아지는 등 유

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실시 전 후 자료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

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어서 공감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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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실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날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문학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정서발달에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일깨웠

다는 점에서도 교육당국의 정책개발과 집행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학치료, 공감, 초등학교, 어린이, 의사소통, 정서, 자기존중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

하거나 문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다. 사람은 소통하기 

위해 자신이 의도한 바를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언어

를 통해 대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인지 발달이 활발한 아동기

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아동기는 신체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기초를 

다져나가는 초기청소년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풍부한 영

양공급으로 신체적 사춘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의 공

급으로 과잉 인지 상태이다. 그에 비해 정서적 판단력의 미숙과 자기중심

적인 성향이 맞물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

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아동은 긴장, 좌절,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시

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심화되면 자기표현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사회에 대한 기대감마저 갖기 어려워 학업성취와 일에 대한 자

신감을 상실하고 불안정한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초래

하게 된다. 성장기의 상처나 후유증은 대인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기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가족들의 상호교류과정을 통해 효과적

으로 학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핵가족화와 한부

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증가로 가족 내 소통의 기회가 감소해 아동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1)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갈등 상황에 직면했

을 때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다. 초등학교 현

장의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이며, 가해 원인은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 피해 원인은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들고 있다.2)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상

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부족과 필요성이 주목

되고 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 내적인 경험을 대리적으

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능력 또는 상대방의 정서를 정

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것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 

1)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 송재홍, 김광수, 박성희, 안이환, 오익수, 은혁기, 정종진, 조붕환, 홍종관, 황매향.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초등상담연구』 11(3), 
2012,  485-504면.

3) Leiberg, S., & Anders, S., The multiple facets of empathy: a survey of theroy and
    evidence. Progress in Brain Research 156, 2006, 419-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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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더불

어 대안적인 조망까지 취하는 인지적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대

리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정서적 공감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

고 정서적으로 체험한 것을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해주는 의

사소통적 공감능력으로 구분된다.4) 이러한 공감능력은 학업효능감 및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에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특히 문

학은 자기방어를 가장 적게 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내적인 정서를 표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이나 일반인에 비해 

표현 능력이 미흡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문학작품은 긍정적인 매개체

이다. 특히 문학작품은 아동들에게 자신과 작품 속의 화자를 동일시하게 

하고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감정적 정화를 경험하게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덜 공격적이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최소화된 자기방어력의 자연

스러운 방법으로 어린이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고 경험의 폭을 확장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대상의 

학령에 적합한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하여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4) Carkhuff, R. R., & Trauax, C. B., Training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evaluation of an integrated didactic and experiential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1967, 333-336면.

1.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고에서는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한 문학치료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공감능력과 공감능력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한 문학치료

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가설. 1>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한 문학치료는  초

등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한 문학치료는 초

등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3> 동시(童詩), 동요(童謠), 동화(童話)를 활용한 문학치료는 초

등학생의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1.3. 용어의 정의

  1.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 상대방의 정서

를 대신하여 느끼는 정서적 공감,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의사소통적 공감이 있다. 공감능력이란 이 세 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복

합적인 개념이다(Freud, 1949. Mead, 1934. Rogers, 1975.).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공감능력은 인지적 요소의 공감능력과 정서적 요소의 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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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의사소통적 공감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다.   

  1.3.2. 문학치료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치료자와 내담자가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만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적응과 성장,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을 주는 심리치료를 일반적으로 문학치료라고 한다. 문학치료는 방법에 

따라 독서상담, 독서치료, 문학치료, 시문학치료, 시치료, 동시치료 등 다

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문학치료에 활용되는 자료는 책은 물론이고 시, 

소설, 영화, 연극, 수필, 동화, 노래, 인형극 등 인간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 

언어매체는 모두 포함 된다. 

  문학치료(Literatherapy라는 용어는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 

포이트리테라피(Poetrytherapy), 저널테라피(Journaltherapy)를 모두 포

함한 용어이다. 참여자와 치료사 사이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해 문학

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다(Hynes &  Hynes, 1994:13). 본고에서의 연

구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문학 자료는 대상의 학령에 적합한 동시, 동요,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사상이

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통칭하는 용어를 적용

하여 문학치료라고 한다.

2. 이론적 원리와 배경

2.1. 문학치료

  2.1.1. 문학치료의 개념 및 정의

  문학치료는 참여자와 훈련받은 치료사 간에 문학을 촉매로 하여 이

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치료사는 참여자에게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자아

인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문학치료의 하위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비블리오테라피, 포이트리테라피, 저널테라피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 주다)’라는 그리스어

에서 유래되었다. 즉, 문학작품을 읽는 행위 과정인 ‘독서(讀書)’가 바로 

치료되고, 도움을 받는 특성을 가졌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였으며 현

재 독서치료(Bibliotherapy)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

가 무엇인지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책을 읽음으로써 치료가 되

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한국심성교육개발원, 2004).

  다음으로 포이트리테라피(Poetrytherapy)는  ‘시’라는 ‘poetry’와 

‘therapeia’의 합성어이다. 즉, 시를 활용한 총체적인 치료방법의 의미로 

사용되며 현재 시치료(poetrytherapy)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시치

료는 시를 ‘poem’으로 보는 미시적인 의미와 시를 ‘poetry’로 보는 거시적

인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5) 

5) 곽홍란, 「시치료 활용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국제
    언어문학』, 국제언어문학회, 2017, 331-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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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테라피(Journaltherapy), 즉 저널치료에서의 ‘Journal’은 ‘일기(日

記)’를 말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의 하루 일상을 기록

하는 미시적인 ‘일기’보다 저널치료에서 사용되는 ‘저널’의 범위는 광범

하다. ‘저널’은 새로운 형태의 일기로서 정신, 육체, 그리고 감정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반성적 글쓰기를 말한다. 

자신이나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이해를 위해 내

면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저널테라피라고 한다.6) 

  이처럼 문학치료는 활용되는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하기

도 하지만 상위 개념인 문학치료에서 말하는 ‘문학’은 시, 소설, 동화,  연

극, 영화, 드라마, 일기, 신문기사, 노랫말, 메모 등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어로 된 표현매체를 말한다. 단, 이 때 문학치료를 위

해 사용되는 문학텍스트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1.2. 문학치료의 이론적 원리와 방법

  2.1.2.1. 문학치료의 이론적 원리 

  오늘의 문학치료는 과거의 읽기 위주의 독서치료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뿐만 아니라, 독서

치료의 읽기 과정과 글쓰기치료의 쓰기 과정을 통합하고, 이야기 만들기, 

그림그리기, 구연하기, 노래부르기, 동작 표현하기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서 치료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문학치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발전과정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

에서의 문학치료는 1843년 비블리오테라피(Bibliotherapy)로 시작되었

6) 이봉희, 「저널치료:새로운 일기쓰기」, 『새국어교육』, 제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235~264면,

다. 초기에는 정신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문학이 적용되었다. 그 후 1969

년에는 문학치료의 기틀을 제시한 저서 『문학치료(Poetrytherapy)』

가 리디Leedy)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문학치료협회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가 출범하게 된다. 이 기관이 현재 미국

문학치료협회(NAPT; National Associationfor Poetry Therapy)로서 문학

치료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7) 

  미국의 글쓰기 치료나 시치료가 주로 미국문학치료협회(NAP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유럽에서의 문학치료는 독일의 프리츠펄

스 연구소(FPI;Fritz Perls Institut)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휘케스바겐(Hükeswagen)에 소재한 이 연구소

는 1972년부터 통합표현예술치료 및 문학치료 워크숍을 병행하여 독일

문학치료학회가 설립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채연숙, 2011). 통합문학치

료란 공동으로 체험하고 자기가 쓴 자신의 텍스트를 그림이나 동작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삶에서 체험하

게 되는 위기 상황을 완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융복합치료의 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심리 치유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일체의 자기체험 또는 치유적 개입을 의미한

다.  

  이처럼 문학치료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며, 거

시적 관점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대체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학치료는 문학을 촉매로 한 임상 

학문이다. 즉, 문학치료란 문학을 이용하여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며, 문학치료학이란 이러한 문학치료를 위하여 문학의 본래적 기능을 치

료로 보고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정운채, 2006).

7) 변학수, 『통합적문학치료』, 학지사, 2006,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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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읽는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다. 이렇듯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문학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다. 문학치료의 과정 중에 참여자는 여러 장르의 책과 다양한 주제를 접

하게 된다. 또한 작품 속 다양한 화자와의 만남에 따라 개인적인 흥미를 

인지하게 되고, 문학작품을 통한 심미적인 경험은 새로운 시각을 확장시

키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문학작품의 다양한 유형과 가

치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미적인 안목을 고취시킨다.

  문학치료는 참여자가 치료의 과정을 통해 작품 속 화자와의 동일화

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통해 정서의 이완과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현재 왜곡된 자신

을 인지하고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문학치료의 방법으로는 돌과 돌(Doll & Doll)의 독서치료법, 하인즈

와 하인즈 베리(Hynes & Hynes-Berry)의 독서치료법, 변학수의 통합적 

문학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돌과 돌(Doll & Doll)은 독서치료의 과정을 4단계로 설정하여 적용한

다. 첫째, 준비 단계 둘째, 자료 선택 단계 셋째, 이해를 돕는 단계 넷째, 후

속 조치와 평가 단계이다. 준비 단계는 상담자와 참여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어지는 문학 자료 선택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발달 

수준과 문제 상황에 맞는 읽기 자료를 선택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한다. 

다음의 단계는 이해를 돕는 단계는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나 문제를 탐구

하도록 도우며 작품의 화자가 지닌 문제와 참여자가 지닌 문제 사이의 

유사성을 깨닫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인 후속조치와 평가에서는 참여자

가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다음은 하인즈와 하인즈 베리(Hynes & Hynes-Berry)의 독서치료

의 과정이다. 4단계로 구성된 과정은 첫째, 인식(recognition), 둘째, 고

찰(examination), 셋째, 병치(juxtaposition), 넷째, 자기 적용(application 

toself)이다. 먼저 인식의 과정은 참여자가 독서치료에 활용될 자료에 대

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단계이다. 다음의 고찰 단계에서 참여자에게는 

처음의 반응에 대한 수정과 변화가 생기고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

(impression)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병치의 과정은 고찰에서 경험한 수

정과 변화의 인상에 대한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자기 적용

의 과정은 지금까지의 느낌과 개념을 자기 적용의 경험으로 증진시키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공감능력

  2.2.1. 공감능력의 개념과 목적

  공감(empathy)의 어원은 그리스어 empathe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안

을 뜻하는 ‘en’과 고통 또는 열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어이다. 즉 ‘안

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감(Empathy)이란 

용어가 학술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말 독일미학의 ‘안에서(ein)’와 

‘느끼다(fὕhlen)’가 결합된 용어 ‘einfὕhlen’의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공감’은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다. 예술작품의 심미적 감

상을 위해서는 감상자의 작품에 대한 내적인 모방에 의해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작품과 동일한 정서상태를 유발

하게 되는 공감인(einfϋhlung)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ipps, 1907)

  Piaget(1932)도 아동의 미성숙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이

해 부족을 자아중심성과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 능력 부족으로 

설명한다.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고 탈중심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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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Piaget가 공감을 관

점 수용이나 역할 수용으로 정의하는 관점은 이후 타인의 사고와 생각

을 정확히 아는 능력인 인지적 역할 수용과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정

확하게 아는 정서적 역할 수용으로 구분되어 발전한다(Underwood & 

Moore(1982), Monahan(1987)).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요소로 공감을 중요시 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역할을 수용하고 대안적 관점에서 행동을 취하는 능력(role-

taking)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정서적 공감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는 관

점이다. 또한 M공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할을 취하고 대안적인 조망

도 함께 취하는 인지적 공감과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적으로 느껴보는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한다(Mead, 1934). 그 후 공감

의 개념이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순히 인지적, 정서적으

로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삶을 쉽제 판단하지 않고 그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의미까지 감지하고 그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 포

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Rogers, 1975).

 인간에게 최초의 공감 형태는 신생아의 반응적 울음이라고 정의한다. 

삶에서 초기의 공감은 무의식적 정서 감염에 의한 정서적 공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성장에 따라 역할수용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공감

은 더욱 성숙한다는 것이다(Hoffman, 1980). 

 타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는 자발적이며 신속한 정서반응으로서 본

능적 동정(instinctive sympathy)과 타인의 상태에 대한 어떠한 대리적 경

험 없이도 타인의 정서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동정(intellectualized 

sympathy)이 있다고 인지한다(Davis, 1980). 본능적 공감은 정서적 공감

으로, 지적 동정의 개념은 인지적 공감으로 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 개념 분화는 벌써 Mead(1934)와 Piaget(1932)에 의해 설계된 

공감의 인지적 관점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 그리고 타

인의 내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인지하고 공감하며 이를 의사소통

하는 과정이다. 공감의 중요한 요소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의사소

통적 공감의 세 요소는 독자적 또는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

합적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공감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

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

  2.2.2. 공감능력의 이론적 원리와 방법

  공감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의 세 가지 관점으로 접

근한다. 공감의 해석은 학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일차원적 또는 복합

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특정 요소만 부각되기도 한다. 본 연

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공감의 주요 원리는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

다.

  (1) 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는 공감의 정서 또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인지적인 기

제와의 작용을 의미한다. 인지적 요소의 하위 영역은 ‘역할 수용(role 

taking)’, ‘관점수용(pespective taking)’을 들 수 있다. 

  먼저  역할수용에 대한 관점은 Piaget(1932)와 Mead(1934)의 연구에

서 살펴볼 수 있다. Mead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중요

한 요소가 ‘공감’이라고 가정하고 공감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수용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다. 역할 수용을 통한 ‘사회적 공감’의 획득은 타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



216 ・ 國 際言語文學  제42호  문학치료가 초등학생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217

게 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

을 촉진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관점수용에 대해서 Piaget는 어린 아동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무능력한 어

린 아동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만큼 인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중심성이 극복되고 탈중심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신과 다른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2) 정서적 요소

  정서적 요소는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한다. 정서적 요소의 주

요한 개념으로는 ‘정서 공유(shared feeling)’,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tion)’, ‘정서적 감염(emotional contagio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공감적 관심(empathic arousal)’,  ‘동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

고 있다. 그러나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은 크게  ‘정서 감염’과 ‘대리적 정

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정서 감염은 관찰자와 대상이 공감을 통해 동일한 정서를 경험

하는 반응이다. 정서의 정도에 따라 ‘본능적 동정’, ‘정서적 감염’, ‘정서적 

공유’ 등으로 일컫는다. 정서감염은 공감의 모방적 특성으로 어머니와 신

생아 간의 특수한 유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정서반응이다. 다음으로 ‘대리

적 정서’는 대상자와 동일한 감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에 부

합되는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이다. 정도에 따라 ‘지적 동정’, ‘공감적 

관심’, ‘동정적 고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리적’이라는 의미는 공감 대

상자에게 공감자의 느낌이나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공감 대상자의 감정적인 상태에 의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직접적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Rogers(1959)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준거의 틀을 정확하게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이다. 여기서 ‘마치, as if’라

는 특성이 망각되면 그 상태는 동일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으로 진

단하며 공감의 대리적인 특성을 공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

  (3) 의사소통적 표현 요소

  공감능력에서 의사소통적 표현 요소는 공감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다. 즉, 내적으로 관점 수용과 정서적 공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의사소통적 표현 요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상

담자와 내담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

각된 공감의 표현방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중요시 된 것이다.

  의사소통적 표현 요소를 공감능력의 정의에 포함시킨 학자는 

Rogers(1967)다. 그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공감

적 이해에 대해 ‘공감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며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옮겨 다니면서 그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감능력의 의사소통적인 요소에 있어서 언어적 반응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시 되고 있다. 공감능력에서 언어적인 행동

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언어적 행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비언어적 행동인 얼굴의 표정, 눈의 초점, 목소리 억양, 손의 움직임, 우물

쭈물하는 태도 등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한다. 비폭력 대화(NVC)를 주창한 Rosenberg(2004)도 갈등을 치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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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

를 관찰을 통해 알아차린 후 이를 공감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의 해석은 학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특정 요소만 부각되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감능력은 보편적인 해석을 수용하여 크게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의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여 

관찰한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S시립도서관에서 청소년 정서 함양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청소년 독서 아카데미>에 참여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

으로 한다. 먼저 접수자를 대상으로 사전척도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중 참여를 희망한 최종 40명을 문학치료프로그램 실시집단, 

비실시집단으로 각 20명씩 우선 배정하였다. 참자가들은 초등학교 고학

년(4-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사에서 저학년에 비해 고민, 갈등, 불

안 등의 내재화와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3.1.>과 같다

<표.3.1.>  연구 대상의 구성

                    성별
    집단

남 여 계

실시집단 10 10 20

비실시집단 9 11 20

계 19 21 40

3.2. 실험 설계 및 절차

   3.2.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검사 설계

(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실험처치에 앞서 사전검사

로 변인인 공감능력 측정을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실시집단을 

대상으로 5주 동안  40분씩 총10회에 걸쳐 실험처치를 하였다. 실험처치

가 끝난 직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인을 측정

하였다 실험설계는 <표.3.2.>와 같다.

<표.3.2.>  실험설계

실시집단 O1 X O3

비실시집단 O2 11 O4

O1, O2 :사전검사공감능력

O3, O4 :사후검사공감능력

X: 실험처치독서치료프로그램

  3.2.2. 실험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실시집단

을, 학령이 유사한 20명의 아동을 비실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시집

단에는 총10차시의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실시집단에는 처

치를 하지 않았다.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실험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표.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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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프로그램 진행 절차

실험단계 내용 기간 대상

프로그램 구성
 문학치료와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분석 및 재구성
2018. 6

사전검사 공감능력 검사 실시 2018. 7. 13 4~6학년 아동

대상 구성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으로 

구성
2018. 7. 27 실시집단/비실시집단

프로그램 실시 문학치료 프로그램 적용
2018. 7. 27

~8. 9까지
실시집단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실시
2018. 8. 10 실시집단/비실시집단

결과분석 검사자료 분석 2018. 8. 17 실시집단/비실시집단

  3.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요소별 변화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Davis(1980)의 IRI척도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의 특성공감에

서 선정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조망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공감적 

각성이다. 먼저 ‘조망 취하기’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의 정도에 따른 측정이다. ‘상상하기’는 

자신이 작품 속 가상적인 상황의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의 정도이며, 

‘공감적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

도이다. ‘공감적 각성’은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

의 정도를 측정한다.(박성희, 1996)

  이 검사는 조망 취하기 5문항, 상상하기 5문항, 공감적 관심 5문항, 공

감적 각성 15문항으로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

혀 아니다’(1점)으로 Likert식 5단계 평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요인 별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

가 된다.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산처리 한다.

   공감능력 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구성은 아래의  

<표.3.4.>와 같고, (*)는 부정문학으로 역산처리 항목이다.

<표.3.4.>  공감 능력 검사의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인지적

공감

 조망 취하기  16, 19*, 22, 25, 28, 5 5

상상하기  17, 20, 23*, 26, 29 5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18, 21*, 24, 27*, 30 5

공감적 각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3.3.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3.3.1. 프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치료를 통해 자기발견과 관계의 탐색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가꿀 수 있는 긍정의 희망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둘째, 아동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욕구, 불

안, 불만을 문학치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완화할 수 있도

록 한다. 셋째, 참여자 간 마음나누기를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상호작용

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또래관계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222 ・ 國 際言語文學  제42호  문학치료가 초등학생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223

  3.3.2.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 앞서 일반적 독서치료 단계를 살펴보면 Doll & Doll(1997)

이 제시한 작품의 선택, 작품의 제시, 이해 조성의 3단계와  Hynes 및 

Hynes Berry(1994)와 Watson(1994)의 단계를 참고하여 인식, 이해, 평가, 

자기적용 단계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고찰이므로 활

동내용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초등학생의 언어적 정서

적인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류현정(2008), 임성관(2008), 고영희(2011)가 

재구성한 내용을 참고한 프로그램 회기별 주제와 내용 및 효과를 기대하

는 하위요소는 <표.3.5.>와 같다.

                   <표.3.3.>  프로그램 진행 절차

회기 영역 주제 목표 및 내용 문학작품

1 도입
만나서

반가워요

▪마음을 열기

▪프로그램의 목표 인식하기.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기.

▪명상음악

2

인지적

공감

나는

누구인가

▪문학치료 프로그램 소개 

▪별칭 정하기

▪친구에게 별칭 소개하기

▪별칭의 입장에서 동반자인 나에게 편지쓰기

▪[동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3
내

머리 속에는

▪나의 느낌, 감정 탐색하개

▪나와 친구의 생각 차이 알기

▪문학작품 속으로

▪감정 형용사 빙고 게임

▪[동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4

나와

하나되기

▪동화 속 주인공의 마음 상상하기

▪주인공의 마음 관찰하기 

▪공감한 내용 이야기 나누기
▪[동화]

-마당을 나

온 암탉
5

▪문학작품 속으로

▪피드백과 셰어링

▪한 문장 쓰기

6

정서적

공감

고쳐

말하기

▪동시 속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관점의 차이 이해하기

▪만약 나라면 ▪[동시]

-고쳐          

말했더니
7

▪문학작품 속으로

▪피드백과 셰어링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들려주기

▪비슷한 나의 경험 동시 쓰기

8

친구의 

감정 알기

▪동화를 읽으며 주인공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한 내용 이야기 나누기 ▪[동화]

-강아지똥

9

▪문학작품 속으로

▪피드백과 셰어링

▪공감을  시화로 표현하기

10 마무리
혼자서도

잘해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된 발견한다

▪세상에서 소중한 보물, 나에게 소중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문 작성하기

▪칭찬과 공감의 말 나누기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알아보기

▪프로그램 평가 및 소감문 작성하기

▪[동시]

-보물찾기

3.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 통

계꾸러미 전산 프로그램(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문학치료 프로

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학치

료 실시 집단과 비실시집단 간 평균차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공변량분석

(Analysisof Covariance)을 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

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224 ・ 國 際言語文學  제42호  문학치료가 초등학생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225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으로 구성하

여 공감능력에 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에 

따른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문학치료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 공감능력에 대한 실시집단과 비실

시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4.1.>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변인 집단 N M SD t

공감능력

실시 20 3.09 .56

-1.027

비실시 20 3.26 .54

인지적 공감능력

실시 20 2.98 .78

-0.568

비실시 20 3.10 .77

정서적 공감능력

실시 20 3.14 .55

-1.232

비실시 20 3.32 .50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실시 20 1.74 .24

-1.399

비실시 20 1.65 .31

전체 공감능력과 하위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분석한 결과 비실시집단이 실시집단 보다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

감능력에서 평균점수는 높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경우 실시집단의 평균이 

비실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이 동

질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4.2. 문학치료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4.2.1.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 공감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4.2.>와 같다

<표.4.2.>  사전᛫사후 공감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 기술 통계

변인 집단
사전 사후

M SD M SD

공감능력

실시 3.09 .56 3.49 .58

비실시 3.26 .54 3.13 .50

전체 3.18 .55 3.31 .56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초등학생 전체 공감능력의 평균은 비

실시집단이 실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검증된 공

감능력의 평균은 실시집단(M=3.49)이 비실시집단(M=3.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교정된 사후평균은 실시집단

(M=3.49)이 비실시집단(M=3.1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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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프로그램이 공감능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표.4.3>  사전᛫사후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산원 SS df MS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전

공감능력
.594 1 .594 2.045 .162

실시 > 비실시
집단 10.771 1 1.386 4.758* .035

오차  10.771  37 .292

수정합계 12.499 39

 p<.05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분석결과 사전 공감능력의 검증을 

위해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사후 공감능력

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공감능력은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p<.05의 수준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

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공감능력 하위 영역에 미치는 효과  

  (1) 인지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의 초등학생 인지적 공감능력

의 평균은 <표.4.4>와 같다.

<표.4.4>  사전᛫사후 인지적 공감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 기술 통계

변인 집단

사전 사후

M SD M SD

인지적

공감능력

실시 2.98 .78 3.48 .65

비실시 3.10 .77 2.95 .68 

전체 3.04  .77 3.21 .71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초등학생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비

실시집단(M=3.10)이 실시집단(M=2.97) 보다 높았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실시집단(M=3.48)이 비실시집단(M=2.95)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교정된 사후 평균은 실

시집단(M=3.48)이 비실시집단(M=2.9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인지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

한 공분산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4.5.>와 같다.

<표.4.3>  사전᛫사후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산원 SS df MS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전

공감능력
.538 1 .538 1.200 .280

실시 > 비실시
집단 2.853 1 2.853 6.371* .016

오차  16.568 37 .448

수정합계 19.758 3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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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분석결과 사전 인지적 공감능력의 

검증을 위해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사후 인

지적 공감능력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후검증결과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p<.05의 수준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학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인지

적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서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학치료 집단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초등학생 정서적 공감

능력의 평균에 따른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의 표준편차는 <표.4.6.>과 

같다.

<표.4.6.>  사전᛫사후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 기술 통계

변인 집단
사전 사후

M SD M SD

정서적

공감능력

실시 3.14 .55 3.50 .63

비실시 3.32 .50 3.21 .45 

전체 3.24 .53 3.35 .55 

  문학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검사 결

과의 기술 통계를 보면 실시 전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비실시집단

(M=3.32)이 실시집단(M=3.14) 보다 높았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실시집단(M=3.50)이 비실시집단(M=3.21)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교정된 사후평균

은 실시집단(M=3.50)이 비실시집단(M=3.21) 보다 높았다. 문학치료 집

단프로그램이 정서적 공감능력의 효과 검증을 위한 공분산 분석 결과는  

<표.4.7.>과 같다.

<표.4.7.>  사전᛫사후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산원 SS df MS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전

정서적공감
.536 1 .536 1.799 .188

실시 > 비실시
집단 .830 1 .830 2.782 .104

오차  11.041 37 .298

수정합계 12.189 39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사전᛫사후 초등학생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4.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전 정서적 공

감능력의 검증을 위해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실시집단과 비실

시집단의 사후 정서적 공감능력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 영역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산

한 자료인 언어, 문장, 동시, 시화 등의 표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이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미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지만 실생활에

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초등학생 의사소통적 공

감능력의 평균은 <표.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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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사전᛫사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에 대한 검사 결과 기술통계

변인 집단
사전 사후

M SD M SD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실시 1.74 .23 2.03 .28

비실시 1.65 .34 1.74 .31 

전체 1.69 .29 1.88 .32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초둥학생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평균

은 실시집단(M=1.74)이 비실시집단(M=1.65) 보다 높았으며 프로그램 실

시 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실시집단(M=2.03)이 비실시집단

(M=1.7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교정된 사후

평균은 실시집단(M=2.03)이 비실시집단(M=1.7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초등학생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효과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4.9.>와 같다.

<표.4.7.>  사전᛫사후 정서적 공감능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산원 SS df MS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

.605 1 .605 8.171** .007

실시 > 비실시집단 .436 1 .436 5.891* .020

오차  2.737 37 .074

수정합계 4.071 39

p<.05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초둥학생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분석결과 사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검증을 위해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사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은 

p<.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p<.05의 수준에서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학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사소

통적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D광역시 S시립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아

카데미에 참여한 초등학생 4-6학년생 중에서 프로그램에 동참을 희망하

고, 동질성이 확보된 40명을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문학치료학의 이론을 적용한 과정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10회기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공감능력 검사지

를 사용하였다.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시집단은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실시집단은 실시처치

를 하지 않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는 t검증 실시하여 동질

성을 검증하고 사후 공감능력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

을 실시하여 문학치료 프로그램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 간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검증의 결과는 첫째,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초

등학교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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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원만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감능력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는 달리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으로 보게 된 자세로 인해 공감능력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둘째,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각 하위영역 중 

인지적 공감능력,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정

서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렇지만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정서적 공감 영역 활동

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산한 자료인 언어, 문장, 동시, 시화 등의 표현에서

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

이 정서적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미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지만 실생활에서는 정서 공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통계적 의미에 따른 결과도 중요하지만 프로

그램 구성이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변화 양상 고찰

에 따라 해석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치료 집단프로그램은 문학치료학의 3가지 하위요소인 적극적인 

삶,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중심으로 구안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성장

기 초등학생에게 문제행동보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의 강

점을 찾아 격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정서를 함양하게 하고, 또

한 감사한 일에 대한 편지쓰기, 한 문장 쓰기, 시화그리기, 칭찬하기 등 

나눔은 학생들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게 

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인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다

양한 학년과 지역과 범위를 넓혀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0회기로 구성된 단기간의 적용 결과이다. 추후 연구에서

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문학치료 프로그

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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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literary therapy, 

on  empathy abil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wak, Hong-Ran(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literary therapy on empathy 

abil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literary therapy, which is one of literary therapy, 

on  ability, especially for children who lack empathy ability. empathy 

is the starting poi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ore of 

communication. Especially, children’s empathy during the growth period 

has a great influence on self-confidence, self-concept, and self-image 

formation. Literary therap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the 

advantage of allowing them to naturally approach their inner world and 

to reach the enthusiastic and positive emotion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So far, literacy therapy for children has most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Although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iterary therapy 

on children's empathy, it should be expanded and deepened in various 

perspectives for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literary therapy, empathy,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ren, Communication, emoti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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